
RIMA-FLAM 염색방식 

 

이 방법은 현존의 염색기술에 창의적인 화학과 진보된 공학을 응용한 본

보기이다. 이 방법의 특색은 염료를 패딩함에 있어 물-메타놀을 사용한 후 

메타놀 증기를 태워버리는 데 있다. 

용제를 사용하여 연속식 염색을 하는 것은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매우 

전망이 좋은 기술분야로 생각되었다. 이 염색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 이점으로서 하천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물의 근속한 침지

한 건조 및 후처리 없이도 최적의 견뢰도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현재 염료의 개질이나 개량 및 용매의 회수율이 높은 장치를 고안

할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염두해 두지 않았다. 이것으로 건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연속식 용제염색이 미래에나 가능성 있는 것은 아니며 염료 제조자와 기계

제작자의 공동 노력으로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연속식 용제염색에 관련된 제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끼

치는 영향이 비교적 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존 aqueous dyeing을 

개량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Farbwerke Hoechst A G와 Artos Maschinenbau가 개발한 Rima-Flam염색법은 

창의적인 화학과 진보된 공학을 기존 염색기술에 응용한 실 예이다. 이 방법

은 “연속식 염색에서 유기용제의 사용”이란 제목으로 Farbwerke Hoechst A G 

연구팀의 H.O.von der Eltz, W. Birke 및 F. Schon이 간략하게 발표하였다. 그 후 

이 공정의 완벽을 기하는데 큰 발전이 있었다. 

이 공정의 특이성은 염료를 패딩함에 있어 메타놀-물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는 사실이다. 다음 스퀴징된 직물은 특수하게 설계된 챔버(Chamber)를 통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메타놀 증기는 섬유에 손상을 줌이 없이 점화되고 연소

된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열에너지는 폴리에스터 및 그 혼방직물의 염색에 

필수적인 thermosol효과를 순간적으로 나타내 줌으로써 유효하게 쓰인다. 메

타놀의 점화와 연소를 제어하는 것 등 적절한 장치를 설계하려는 연구가 서

독의 Maschen에 있는 Artos연구소에서 1년간 수행되었다. 

 

품질과 경제성 

메타놀을 최초로 사용해 본 것은 7년 전 Artos의 젊은 기술자가 소량의 직

물에 실험해 본 것이었다. 마침내 Farwerke Hoechst A G는 이 개념을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연속식 염색으로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그 계획에 착수한 

결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형의 생산설비를 제작하게 되었다. Artos의 

주임 기술자 Ing. Schraud 박사는 말하기를 이 공정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

서 볼 때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thermosol 염색법에 비해 손색이 없다

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얇은 직물에는 쓸 수 있다는 결점이 있다. 

Rima-Flam법은 별 문제를 일으킴이 없이 용제염색의 주요한 이점들을 제

공하고 있다. 메타놀 증기는 연소되어 해가 없는 탈산가스와 물로 변환되므

로 대기오염을 방지한다. 세균에 의한 분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유수에 방

류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트리크롤 에치렌이나 퍼크롤 에칠렌(tri-or 

perchloroethylene)에 의한 염색과는 달리 하천오염은 생기지 않는다. 조사에 

의하면 이들 용제가 땅속에 스며들 경우 자연적으로 파괴될 수 없으며 대기 

중에 대량 함유된다면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Schraud 박사에 의하면 Rima-Flam법은 품질 면에서 한가지 뚜렷한 이점이 

있으며 그것은 이염성(migration)없이 완전한 균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Artos에서 많은 직물을 실험한 결과 염색반이 없이 균일한 염색이 거듭 이루



어졌다. 

적절한 장치를 사용함을써 메타놀의 연소를 제어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고 

있으며 메타놀이 직물에 남거나 대기 중에 흘러들어가 문제를 일으키게 하

지 않는다. 서독의 대기오염에 대한 법규가 매우 엄격하지만 Rima-Flam법은 

정부가 바라는 바와 잘 일치하고 있다고 Schraud 박사가 말했다. 

메타놀-물 혼합물은 모두 상업 염료에 대한 우수한 패딩 매체이며 분산염

료는 용해하지 않으나 폴리에스터를 염색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이 방법은 

기타 섬유 및 혼방섬유에도 적용 가능하다. Schraud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Artos는 공동연구자 Hoechst팀과 1년 여에 걸쳐 작업을 계속하여 기술 데이

터를 수집하고 있는 바 이 방법으로 thermosol염색 범위에서 염색 가능한 모

든 것을 염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연소와 예비건조에서는 물론 직물 속도에도 치밀한 제어가 요

구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건조 전 직물의 함수량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설비에 의한 작업은 제대로 되고 있으며 제어장치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45~55m/min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섬유와 백도에 대한 영향을 

알기 위하여 염료를 넣지 않고 실험을 했었던 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직물의 백도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Schraud 박사는 보고했다. 

Artos에서의 실험계획은 1973년 가을 공장으로 옮겨 3개월정도에 걸쳐 이 

방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거친 후 상품화되어 포장에 출현될 것이다. 

실용화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로 보아 Artos와 Hoechst는 모두 이 연구의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 덧붙여, Rima-Flam법은 용제염색의 이점들이 있고 

aqueous dyeing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의 재순환과 폐수이용에 대

하여 자극을 주고 있다. 

 


